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초고령 사회로 진

입이 예상된다[1]. 또한 산업화 및 핵가족화가 가속됨으

로 인해 노인들은 자식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게 되었다[2].

현재의 고령자들은 수용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과 동

네에서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AIP(Aging in Place)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3,4]. 더 나아가 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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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smart aging service that helps the elderly lead a happy old age by 

actively utilizing IoT and AI technologies for the elderly who are increasing rapidly as they enter the 

aging society. In particular, we propose a future-oriented, age-friendly well-being support system that 

breaks away from the existing welfare concept to solve the aging problem but leads to a paradigm shift 

toward building a vibrant aging society by protecting from emergency and satisfying emotions. By 

introducing IoT and AI, it judges the life situation and emotional state from the living info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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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comfort. Since the proposed system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determine the 

degree of depression when inputting information such as pulse-rate, dangerous word usage, and 

external communication, I think it showed the feasibility of the new concept of wellbeing support 

system that is totally different from conventional wellbeing concept of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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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서 계속 늙어가는 AIC (Aging in Community)

를 원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5]. 그러므로 노년에 분

가한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독거노인 또는 노인가정의 

독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 및 공

공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6]. 

이렇게 늘어난 고령자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의 후반기에 잘 적응해 나가는 Digital 

Aging의 용어가 발생하였다[7]. 또한 그보다 더 정교하

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ICT를 활용하여 똑똑하게 노년

을 대처한다는 Smart Aging의 개념도 소개 되었다

[7,8]. ICT의 발전은 고령자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사회, 경제 및 문화적으로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8,9]. 그러므로 이러한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

순환 구조가 완성되려면, 기존의 고령화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 소극적인 복지추구 형 개념의 접근이 아닌 

활기차고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이라는 wellbeing 추구 

형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Digital Aging의 대표 기술로는 IoT(웨어러블), 인공

지능 및 로봇이 있다[8]. 먼저 IoT는 웨어러블 생체센서

와 무선통신을 통하여 고령자의 헬스케어, 원격진료 및 

복지 서비스에 활용되었다[9-11]. 독거노인과 상호작용

을 하면서 정서 및 행동치료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형 

로봇은 친구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12-15]. 

IoT 헬스케어 및 원격진료도 고령자의 건강을 지켜주

는 역할을 하지만, 고령자가 혼자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은 혼자서 갑작스런 건강이상이나 낙상을 

당했을 때 혼자서는 구호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

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IoT,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건강관리, 기

분전환, 감성위로, 취미(소모임) 추천 등의 적극적인 개

입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의 건강지수 및 행복지수는 높게 관리하고 우울지수 및 

스트레스는 회피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로 

하여금 ICT를 활용하여 자신의 노년생활이 활기차고 행

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활용하는 Smart Aging용 

wellbeing 지원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2. 기존기술

본 장에서는 기존의 Digital Aging기술의 대표 후보 

기술인 IoT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고령

자 wellbeing 지원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분

석해 본다.

2.1 IoT 센서를 활용한 헬스케어 및 원격진료

스마트폰 및 IoT 생체센서의 발달로 의료계는 인터

넷 및 모바일 기술을 통해 제공되거나 개선된 서비스 

및 정보에 관한 의료 정보, 공중 보건 및 비즈니스의 교

차점 인 eHealth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eHealth에서 

파생 된 mHealth는 모바일 장치로 지원되는 원격진료 

및 공중 보건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 혁신

의 시작을 알렸다[10].

IoT 기술은 고령자의 일상에 대한 모니터링, 의료 

약속 및 약물 섭취 알림, 환자의 생체정보 누적에 이르

기까지 여러 의료 분야에 침투해 왔다. Fig. 1과 같이 

스마트 폰과 연결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환자의 생

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제

안하거나 숨겨진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다. 즉 팔찌, 시

계, 렌즈, 장갑, 심지어는 환자의 신체에 이식되는 것과 

같은 장치에서 감지 된 생체 데이터에 지능형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원거리의 의사가 환자의 신체 상태를 원

격으로 모니터링 하고 원격진료가 가능한 것이다[11].

eHealth의 혜택을 받는 중요한 대상자는 노인으로 

고령 친화적인 환경 및 의료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건

강을 지킬 수 있다[12]. 이때의 주요 주택 유형은 독립 

주택, 간병인이 있는 개인 주택 및 요양원이다. 특히 요

양원은 의료진과 간병인이 거주하는 환자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설로, 정기적으로 건강이상 징후, 위치 추적 

및 일반적 건강을 모니터링 용이하다. 한편 mHealth는 

웨어러블을 지원하는 IoT 기술을 구현하여 독거노인이

나 노인가정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진료 및 치료 프로

세스를 개선하는 데 더 효율적인 환경이 된다.

Fig. 1. Elderly monitoring system for eHealth

2.2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보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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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의 저하

를 겪게 되는 고령자를 위하여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

한 생활보조 로봇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우

선 Fig. 2는 이스라엘의 Intuition Robotics사가 

Elli-Q라는 이름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IT시

대에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자를 위해서 만들어

진 생활보조용 로봇이다[14]. 터치 디스플레이, 음성 및 

모션센서, 움직이는 몸체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리

와 빛, 움직임으로 생물의 느낌을 준다. 주된 활동내역

은 고령자의 스케줄을 관리해 주고 외부활동이 부족하

다고 느끼면 산책을 제안하여 기분전환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Elli-Q의 장점은 고령자 맞춤형으로 음성

으로 동작시킬 수 있으며 기기의 빛이나 방향전환을 통

해 상호작용의 느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Fig. 2 AI robot assisting life for the elderly

한편 산업화와 핵가족화로의 변경으로 인해 혼자 사

는 노인의 주요 위험은 사회적 고립과 크게 관련이 있

다. 이러한 고립은 은퇴, 배우자의 상실, 멀리 사는 자

녀, 요양원으로 이동하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집에 

갇히게 될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15].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고립 된 고령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소

통을 개선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늘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16]. 

따라서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wellbeing을 향상

시키기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습득하는 이를 스

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 돼야 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정도의 측정은 학습 능력, 신기술에 대한 관심 및 

참여활동에 대한 AI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2.3 인공지능의 구현을 위한 TensorFlow

TensorFlow는 구글 제품에 사용되는 머신러닝/딥

러닝을 위해 Data flow graph방식을 이용해 만든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이다[17,18]. 인공지능 

개념은 1950년대 인간의 뇌 시스템을 모델로 구상됐

다. 퍼셉트론 신경망 이론이 개발됐는데 아래의 3가지 

이유로 반세기 넘도록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먼저, 

기계로 신경망 구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가 빨라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 제조 능력이 이에 

못 미쳤고, 둘째로 기계가 학습할 정도의 데이터가 없

었다. 세 번째는 이를 구현할 알고리즘 자체가 부족해

서였다. TensorFlow는 위의 세 가지 가운데 알고리즘

을 충족시켜준다. Fig. 3에서 보듯이 TensorFlow는 

Data Flow Graph 방식을 따르는데 수학 계산과 데이

터의 흐름을 노드(Node)와 엣지(Edge)를 사용한 방향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다. TensorFlow는 학습된 데이

터가 저장되는 다차원 배열정도로 이해하면 된다[18]. 

Fig. 3 TensorFlow process flow diagram for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의 Machine Learning (혹은 Deep 

Learning) 적용분야는 웹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추

천, 자연어 인식 및 인터넷 상품 제안과 같은 일상생활

의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클래스

의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대한 과도한 계산이 필요하게 되어 일반인이 쉽게 접근

하기 어려웠다. 한편 클라우드 솔루션은 직접적으로 하

드웨어의 설치, 하드웨어 리소스를 유지 및 구성 할 필

요가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에 Google은 

Machine Learning의 교육 및 연구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 Colaboratory (일명 

Colab)를 만들어 배포하였다[19]. 이에 논문에서는 

Colab을 인공지능 엔진으로 활용하여 고령자의 생활

정보를 분석하여 감정상태(우울증)를 파악하는데 사용

하고자 한다.

2.4 기존 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기존의 IoT기반 헬스케어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부

분만을 목적으로 하여 감정상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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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로봇은 주로 간병인의 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혼자 사는 고령자의 외로움, 인간적인 상실감등의 우울

증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인

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울증을 이기고 인간적인 행

복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제안하고자 하는 고령자 맞춤형 smart 

aging 서비스 및 방법은 IoT(웨어러블)를 이용하여 사

용자의 생활정보를 측정하고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 상

황을 응급구조원과 가족에게 알린다. 특히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우울함이나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경우에는 

지인과 가족의 연락이나 위로를 유도하여 독거노인으

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로서의 인간적인 만

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제안 시스템의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집과 커뮤니티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AIP/AIC의 경향의 주거형태

에 따라 혼자 사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사회 

속에서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고령 친

화형 wellbeing 지원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IoT를 이용한 고독사 및 긴급상황 대응

본 절에서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IoT 생활가전(TV, 냉장

고, 청소기)과 원격검침(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가공‧분석‧판단하

는 스마트홈 기반 wellbeing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Fig. 4는 자신의 집(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위한 고독사 및 응급상황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스마트

홈 기반의 고령자향 wellbeing 지원 서비스의 동작 흐

름도 이다. 첫 번째로 상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의 원격검침 정보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데

이터를 수집한다. 두 번째로는 고령자 집안의 IoT 생활

가전(TV, 냉장고,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움

직임(TV의 동작센서), 음식물 섭취(냉장고 여닫이문의 

센서), 체온 및 맥박(전기청소기의 손잡이 부분에 온도

계 및 맥박측정기 장착)을 측정한다. 

원격검침과 IoT 생활가전으로부터 수집한 고령자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및 

판단을 통하여 특이상황(응급상황)을 알아낸다. 먼저 

아파트 관리인이 1차로 독거노인의 댁을 방문하여 이

상상황 및 긴급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위급상황이 아니

라면 정기적으로 AI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판단을 실시

하고, 응급상황이라면 응급센터에 신고하고 응급치료를 

실시하며 가족(지인)에게 상황을 알린다. 

Fig. 4. Smart home based emergency response 

method

3.2 AI를 이용한 고령자의 감정상태 관리

기존의 고령자향 Digital  Aging의 기술은 대부분 

노인의 헬스케어와 스마트홈 기반의 편의제공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노인이 처한 어려움인 4고

(苦)에는 경제적 빈곤, 육체적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 

외로움, 역할상실이 크게 작용하여 고독사(극단적 결정)

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고령자가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온/오프라

인에서 봉사활동 및 동호회 모임의 다양한 사회참여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의 감정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5에서는 웨어러블(스마트와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생체정보와 통신정보(SNS, 통화빈

도, 텍스트문자)로부터 감정상태(우울증 정도)를 측정하

고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

저 감정상태(우울증)의 측정을 위하여 스마트와치로부

터 체온 및 맥박정보를 수집한다. 동시에 외부와의 통

화빈도 및 텍스트 메시지 및 SNS 내용으로부터 위험인

자(죽음, 우울, 자살, 외로움, 고통 등)를 도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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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수집된 정

보들을 축적, 분석을 통하여 감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규칙을 이끌어 낸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을 통해 도출

된 규칙에 실제 사용자(노인)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감

정상태의 위험단계를 결정한다. 

Fig. 5. Emotional state measurement and response 

method using AI

위험단계는 편의상 정상, 주의, 심각, 위험 등의 4단

계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단계의 결정에 따라 

무반응, 기분전환 유도 반응, 온/오프라인으로 모임 참

여 독려, 지인(친구/가족)에게 연락하여 관심(위로, 안

부)을 요청하는 반응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고령자가 사회와 고립 및 단절되어 외로움

과 우울증을 겪지 않도록 평소의 외부와의 소통(통신) 

정보로부터 감정상태(우울증의 심각도)를 판단하여 적

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자가 사회 속에서 

인간적인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wellbeing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3 IoT와 AI를 이용한 고령자향 통합 wellbeing 

시스템의 알고리즘

Fig. 6은 제안하는 IoT와 AI를 활용한 고령자향 

wellbeing 서비스의 동작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고령자의 긴급상황(고독사)의 대응 서비스 위하여 

IoT 센서부는 IoT가전제품과 원격검침 정보를 바탕으

로 맥박(체온), 움직임, 식사 등의 일상생활정보를 측정

하여 독거노인의 이상상황을 판단한다. 사전 설정한 기

준치를 벗어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관리자에

게 응급구호를 요청하고 가족에게 알린다. 또 다른 축은 

고령자의 감정상태(우울증)을 측정하여 감성반응을 제

공하는 감성케어 서비스이다. 여기서는 웨어러블의 생

체정보와 스마트폰의 SNS, 통화, 문자로부터 우울증, 스

트레스 관련된 요소들을 도출해 낸다. 도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의 학습을 수행하고 감정판단의 규칙

을 도출하여 모델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제안 시스템

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의 심각도가 기준을 넘어서면 

고령자에게 기분전환거리를 제공하고, 그 상황을 가족

이나 지인에게 공유하여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

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외

로움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가상사회(virtual society)에 

참여하여 소통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고

령자향 wellbeing 지원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

Fig. 6. Algorithm of the proposed age-friendly 

wellbeing system

이상과 같이 IoT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로 하여금 갑작스런 긴급상황에 대응하도록 하

고 동시에 우울감이나 심각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

택을 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활기

찬 노년생활을 보장하는 미래향 노인복지 모델인 고령 

맞춤형 wellbeing 시스템을 현실화 할 수 있다.

4. 제안 시스템의 구현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했던 고령자향 wellbeing 

시스템 구현을 위한 긴급상황 대응 및 감정(우울증)위

로 대응 시스템을 설계하여 향후 고령자를 위한 미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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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4.1 고령자향 wellbeing 지원시스템의 구조 

고령자의 주거형태가 AIP의 경향으로 인해 의료/약

로시설에서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년을 맞이하기를 원

하는 구조가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Fig. 7에서 보는바

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스마트홈 기반으로 원격검침정

보와 IoT기반의 전자제품을 통한 생활패턴(생체정보) 

정보를 수집한다. 동시에 누구나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및 PC의 SNS, 문자 메시지, 전화 사용빈

도 및 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감정상태

(우울증)의 정보를 축적한다. 이렇게 도출된 생활패턴

정보와 감정상태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를 위

한 wellbeing 관리 서버로 전달한다. 여기서 인공지능 

분석 엔진과 긴급상황 관리서버와의 통신을 통하여 고

령자의 응급상황 발생여부와 감성상태(우울증)의 심각

도를 분석해 낸다. 최종적으로 고령자가 속한 아파트 혹

은 다중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응급상황 발생 및 감정상태

(우울증)의 정보가 전달되어 담당 관리자에게 점검(확인) 

방문을 지시한다. 담당자가 고령자의 자택을 점검하였을 

때 실제 응급상황이면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119 및 의료

진에 연락을 한다. 또한 고령자의 감정상태(우울증)의 정

도가 심각하면 기분전환, 동호회 참가 등을 권유하고 지

인에게 위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독거노인으로 하여금 

외로움(우울증) 심화 및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게 한다.

Fig. 7. Network configuration diagram of the wellbeing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4.2 AI기반의 고령자향 감정(우울증) 대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고령자향 wellbeing지원 시

스템의 구현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일반

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밴드(맥박, 체

온 측정기)를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단순한 구조의 AI기

반의 고령자향 감정상태(우울증) 대응의 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을 설계한다. 

Fig. 8은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으로 수집되는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하고, Google에서 지원하

는 인공지능 지원 프로그램인 Colaboratory를 사용하

여 분석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도출해 내는 네트워크 구

성 및 신호전달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안시스템의 구성은 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서버(DB, 

웹, AI 엔진포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스마트밴드는 

체온, 심박수, 긴급버튼을 포함하며 Raspberry Pi에 연결

되어 무선(wifi)를 통해 소켓서버를 거쳐 포맷이 변경되어 

Database서버로 전송된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SNS, 텍

스트 메시지, 통화빈도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용 애플리케

이션 및 Web 서버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서버 그룹은 

전송받은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의 정보를 Database 서

버에 저장하고 AI엔진 (Google의 Colaboratory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감

정상태(우울증)의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Fig. 8. Signaling flow diagram for managing the 

emotional state of the elderly

Table 1에서는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고령자의 감

정상태(우울증)를 판단하기 위한 독립변수(입력)와 종

속변수(출력)을 나타내었다. 먼저 사용되는 생체정보는 

맥박수와 체온이 있는데, 맥박은 정상보다(70~80회) 

높을수록 체온은 정상체온(36.5도) 보다 낮을 때 스트

레스(긴장) 상태이다. 하지만 체온은 정상 상태와 스트

레스 상태 사이의 간격이 적어서, 변별력 있는 주요 입

력으로 채택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위험인

자(Risk factor)로 사용자가 SNS와 메시지 작성 시 주

당 위험한 단어(자살, 우울, 슬픔 등)를 몇 번 사용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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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이다. 세 번째 독립변수는 주당 SNS 사용횟수이고, 

네 번째는 전화통화로 외부와 소통한 횟수이다. 다섯 

번째 독립변수는 주당 외출건수 이다. 이러한 독립변수

들을 입력으로 하여 출력으로 감정상태(우울증) 정도를 

정상, 주의, 심각, 위험의 4단계로 판별하였다. 즉 고령

자의 생활정보로부터 5개의 입력을 제공하면 AI 엔진

을 통하여 감정상태를 4가지 단계로 판별하고 이에 맞

는 감정 대응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Table 1.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of 

AI engine for judgment of Depression 

(emotional) state

Pulse
rate

Risk
factor

SN S /
week

C a l l /
week

Go-out
/week

Depression 
status

60 0 40 35 18 Normal

65 2 35 30 15 Normal

70 4 30 25 12 Normal

75 6 25 20 9 Normal

80 8 20 15 6 Caution

85 10 15 10 3 Caution

90 12 10 7 2 Caution

95 14 5 5 1 Serious

100 16 1 1 0 Serious

105 18 0 0 0 Dangerous

Fig. 9. Colaboratory program for determining the 

emotional state of the elderly using AI 

Fig. 9는 구글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인 

Colaboratory를 이용하여 표 1로 학습된 모델을 활용

하여 임의의 고령자의 생활정보를 대입하였을 때 우울

증의 정도를 판단해 주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만약 고령자의 맥박수는 60, 위험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는 10번, 주당 SNS 사용횟수는 5번, 주당 통화횟

수는 6번, 주당 외출횟수는 3번일 때, 이것을 독립변수

(입력)으로 제시하면, Table 1로 학습을 한 인공지능 

엔진은 종속변수(출력)로 2번째인 Caution으로 고령자

의 감정상황을 판단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구

글의 Machine Learning 응용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

스인 Colab(Colaboratory)를 이용하면 한 페이지의 

코딩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4.3 고령자향 Wellbeing 지원 애플리케이션

Fig. 10은 사용자의 감정상태(우울증)의 판별 및 대

응을 위한 고령자향 Wellbeing 지원 애플리케이션의 

구현모습이다. 4.2절의 알고리즘에 따라 판별된 고령자

의 감정상태(우울증)는 “주의상태”로 기분전환을 위한 

영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a)화면은 우울증 판단 앱의 초기 화면이고, (b)

는 우울증 판별에 사용되는 페이스북, GPS(움직임), 감

정위로 부탁할 친구(지인)의 전화번호 세팅 등을 나타

낸다. (c)는 맥박, risk factor, 문자, SNS의 사용빈도 

등을 종합하여 우울증 정도를 판단하는 화면이며, (d)

는 사용자에게 기분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면

으로 영화추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d)

Fig. 10. Implementation example of AI-based 

wellbeing support App. for the elderly 

(a) Start screen of App. (b) Management 

screen for set up (c) Determination 

screen for User's emotional state (d) 

Screen shot providing relax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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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안하는 고령자향 wellbeing 시스템의 결과분석

앞에서 고령자향 wellbeing 지원시스템을 인공지능 

엔진의 도움을 받고, 스마트폰 앱으로 제작하여 실제 

실현 가능함을 타진해 보았다. 고령자의 생활정보를 원

격검침 정보와 IoT 전자제품으로부터 획득하고,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SNS 및 문자, 외부 소통 및 외

출 횟수 등의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인공지능(머신러

닝) 엔진에 학습시키면 고령자의 감성상태(우울증)의 

정도를 알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이렇게 도출된 사용자의 감정상태(우울증)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외로움이나 소통의 부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기분전환, 모임제안 및 

위로 메시지(전화) 전송 등으로 감정위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와 시스템

이 고령자향 복지지원 정책에 적용된다면, 고령자로 하

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5. 결론 및 토의

현대사회에서 고령자는 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ICT 기술

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게 하는

smart aging 기술과 wellbeing 정책이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헬스케어와 생활보조의 역할

에 머무르던 고령화 문제해결 차원의 공공복지 서비스

에서 벗어나, 고령자가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활기차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자

리매김 할 수 있는 wellbeing 지원방법에 대해서 제안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감정상태 

및 우울증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분전환, 인간적

인 위로, 가상사회 참여의 유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ICT

를 감성치유의 주요 수단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IoT를 활용한 고령자의 생활정보, 건강정보 

및 SNS(문자/전화)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

령자향 wellbeing 지원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는 시간

적/인력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인공

지능(머신러닝)이 판단한 고령자의 감정상태 구분이 실

제로 정확한지도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향후 더욱더 다양한 방면의 고령자 특성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학습, 규칙 도출 및 정확한 고령자

의 감성측정법을 개발하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Smart Aging 시스템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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